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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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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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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대체도서가 제작되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장

애인을 위한 대체도서의 종류와 수가 많아졌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요?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도서가 있습니다. 이번 테마기획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바로 점자도서입니다. 

점자도서는 비장애인이 눈으로 읽는 책을 점자로 인쇄한 것인데요. 점역·교정사가 비장애인이 흔히 읽고 쓰는 활자(묵자)를 

점자로 점역하고 점자가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점자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

집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녹음도서입니다. 

바로 책을 읽어서 이를 녹음하여 만든 녹음도서인데요. 앞

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녹음도서를 듣는 것이죠. 예

전에는 테이프로 녹음하기도 했으나 기술이 발전하여 현

재는 책을 녹음하여 CD로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녹음도

서는 CD형태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정보서비스 

ARS 소리샘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행복을 들려주는 도

서관’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CD, 전화 

ARS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녹

음도서를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녹음도서는 성우, 

봉사자 등의 낭독봉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점자전자파일도서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요.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도 전자정보단

말기(출력장치가 점자로 구성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점자전자파일도서는 점자로 구성된 특수한 전자파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전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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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계간 에세이문예 본격수필신인상 당선자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 Interview

새해가 되면 일간지, 계간지 등에서 신춘문예 당선자를 발표하는데요. 계간 에세이 문예의 본격수필신인상에 시각장애인 조

원웅 씨가 당선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의 당선작 ‘짱 기사’는 시각장애인 안마 원장 세 명과 장 씨 성

을 가진 운전기사 사이의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원웅 씨는 1943년 중국 상해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여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시다가 1984년 11

월 교통사고로 실명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명 이후에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학교 평생교육

원의 수필창작반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농담을 잘하는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사나 

싶었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예전에는 글을 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간간히 쓰는 게 전부였는데 글쓰기를 접하게 되고 이번

에 당선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쓰는 글이 영 시원찮은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

에 안도감도 듭니다. 

글 쓸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글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전공이 건축미술학과인데다가 건축업에 오래 종사해서 젊

었을 때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문학을 전혀 

모르고 외면하면서 살았었는데 2, 3년 전에 우연히 구연동

화를 배우게 됐어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예회랑 교

회 단막극 때 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구연동화를 시작했

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의 평이 좋았어요. 선생님 추천으로 

전국 구연동화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대회에서 상을 타

게 됐고요. 제가 실명하게 되고 신앙심에 의지하면서 교회

를 다녔는데 구연동화를 하면서 성경을 구연동화 해야겠다

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구연동화하려면 성경을 

각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학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필창작반에 들어갔죠. 거

기서 글쓰기의 재미를 배웠습니다. 제가 쓰는 글이 다른 사

람들이랑 쓰는 글이 완전 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글과 어떻게 달랐나요?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요. 같은 경로의 길을 걸어

도 제가 걷는 거랑 비장애인이 걷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실명하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어 살아온 이야기를 썼

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 세편 씩 썼던 거 같

아요. 자꾸 쓰다보니까 작문 실력도 늘게 되고 또 수업에서 

피드백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등단을 한 거죠.

글을 쓰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글감들은 주로 경험한 일들이죠. 실명하게 되고 나서 겪은 

것들도 있고 요즘 겪는 일들도 있고요. 또 주위에서 들은 내

용에 제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선작 “짱 기사”도 시각장애인 안마 원장들과 장 기

사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이야기들도 실화인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주위 시각장애인 동료 분들에

게 들은 얘기죠. 당선작에 나온 얘기는 다 실화예요. 시각장

애인 분들이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전에는 더 많았고요. 주위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들

었던 얘기들 중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뽑아서 글

로 써보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써야죠. 열심히 써서 수필집

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실명하고 나서 처음 3년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제 시각장

애인으로 30년을 살아왔더니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

는 안도감이 듭니다. 이젠 무슨 얘길 해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겪은 이야기

들을 글로 쓰니 다른 분들이 재밌게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

다. 이런 절 보고 다른 시각장애인분들이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시각장애의 원인 중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백내장은 선천

성과 후천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천성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

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대부분의 경우 원인 불명이나, 유전적인 경우와 모체의 감염

으로 인해 태내 감염 및 대사 이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산소결핍 등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내 감염에 의한 선천성 백내장은 임신 3개월 때 모체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

면 신생아의 양안에 백내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풍진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

생아가 선천적으로 ‘가락토스(galactose)’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가락토세미아 백내장도 있습니다.

치료는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수정체 혼탁이 심하여 안구의 안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 주

어야 합니다. 특히 선천성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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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PLUS 함께 사는 이야기

시각장애의 원인 

선천성 백내장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보는 감동적인 장면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퍼트리고 있

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케이티 베이츠는 유전병인 ‘스타가르트 병’으로 망막 중앙이 손실돼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케이티의 소원은 곧 태어날 아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티의 소식을 들은 특수안경 제작회사에서 케이티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특수안경을 빌

려준 것인데요. 마침내 케이티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감격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특수안경은 일정 정도 시력이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기기입

니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외부의 시각정보를 안경 안쪽에 장착된 LCD에 증강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앞

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를 위해 울겠니? 

그를 위해 웃겠니?
윤선영_시각장애 1급

월드 리포트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본 시각장애여성

여덟 살 때 암을 앓다가 재발이 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

는 내 동생. 어렸을 때에는 약 먹고 항암 치료만 하면 됐지

만 지금은 상태가 심각하다. 식도에 종양이 있어 음식도, 물

도 아니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뇌종양으로 인하여 일어서 있

을 수도 없다. 더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 스스로 호흡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해야 

한다. 이런 동생을 위해 아니 위한다기 보다는 걱정과 슬픔, 

가족으로서 사랑 때문에 내가 우울해있거나 울고 있으면 주

변 사람들이 말한다.

“선영아. 니가 긍정적으로 밝게 있어야 엄마나 동생에게 힘

이 돼”

긍정? 밝은 모습? 동생이 아파서 침조차 삼킬 수 없는데 자

기 가족이 아파서 내 동생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렇게 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사람들 말대로 울고 있을 수만

은 없다. 울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동생을 위해 어떻게 같이 아픔을 나누어야 할까? “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하며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할

까? 가족의 일원으로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여덟 살 때 신경에 종양이 생겨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 시절 밝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지만은 않았다. 나는 이렇

게 아프고 힘든데 뭐가 그리 좋은지 싶었다. ‘당신이 아프면 

그 말이 위로가 돼?’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이상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위로라기보다는 동정심인 

것이다.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이해와 공감이 되는 것 이다.

나는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던 아빠도 아픈 동생을 보며 

울었다. 그러자 동생도 눈물을 흘렸다. 동생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가족모두가 자기를 보면서 울어서 울었던 

것일까? 아니면 가족들의 사랑에 대한 결과일까? 혹시나 자

기의 처지를 원망하는 눈물일까?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는 아주 쉽지만 반면 그 아픔

을 보듬어 주기는 너무 어렵다. 전혀 진전이 없는 내 동생 지

영이에게 우리 가족의 눈물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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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뉴스앨범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기부해주세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 실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사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착한 도서

관 프로젝트 시즌4의 오디션에 응시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었는데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인 착한 도서

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시즌 4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소재 문화유산 100점의 묘사 해설 오디오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PS 안내시스템을 제작합니

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소재 문화유산 100점의 해설을 녹음할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착한 목소리 오디션이 개최된 것입니다. 착한 목소리 오디션에서는 전문 성우들과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심사를 맡았습니

다. 또한 착한 목소리 오디션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박종복 행장이 참석하여 직접 오디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에 

마련된 녹음부스에서 정효성 행정부시장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100명은 서울시 문화재 100점의 역사적 배경과 비화, 외관 묘사를 담은 해설을 녹음하게 됩니다. 

목소리 기부로 제작된 녹음파일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01.  2015 겨울방학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겨울방학을 맞아 2015 겨울방학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을 실시했습니다. 

1월 15일에는 동작상도국주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

데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의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 점자교육, 점자 휴대폰고리 제작, 시각장애체험, 흰지

팡이 보행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점자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시각장애체험을 하며 시

각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

생, 대학생, 사회인 등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곳으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01.

02. 02.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이 실시

되었습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할 수 있

으며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에 진행한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7월에는 2차 교육이 실시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발적인 보행을 지도할 수 있는 보행지도사에 많

은 관심바랍니다.     



2014년 후원금ㆍ후원물품 정산내역

후원물품

세입

항목 후원물품 항목

 전년도 이월 

후원물품 

재래시장상품권 만원권 40장

에어메리 40벌 

 후원물품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5장  

공직진출반 교재 49권

터치펜 2,000자루

쌀 20KG 12포대

세출

후원물품사용내역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독서퀴즈당첨자 8명 전달

복지관교육생 40명 전달

재가시각장애인 5명 전달

공직진출반 수강생 29명 전달

복지관 개관식 행사 기념품 2,000자루 지급

재가시각장애인 12가정 전달

세입

관 항 금액

계  7,166,212 

보조금  1,979,314 

보조금  1,598,504 

기타보조금  380,810 

후원금  64,871 

지정비지정후원금  64,871 

전입금 전입금  879,105 

사업수입 사업수입  3,673,954 

잡수입 잡수입  1,975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566,993 

세출

관 항 금액

계  7,166,212 

사무비  1,761,593 

인건비  1,553,870 

업무추진비  8,720 

운영비  199,003 

재산조성비  187,866 

시설비  187,866 

사업비 사업비  4,675,164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33,701 

예비비 예비비  - 

이월금 이월금  507,888 

후원금

세출

항목 금액

계 158,038,879 

CMS메카 396,000 

CMS사용료 396,000 

CMS이체수수료 73,085 

소식지 제작비 3,060,000 

우편료 598,920 

명절 선물구입비 3,950,000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40,846,711 

밑반찬지원사업 50,000 

장학사업비 4,433,440 

지정후원 사업비 6,608,100 

시각장애인 취업자 송년의 밤 행사비 2,133,000 

지정(결연)후원금 지급 300,000 

가정문화 체험사업비 10,186,460 

김장나누기 사업비 2,871,540 

이월금 82,135,623 

세입

항목 금액

계 158,038,879 

지정후원금 30,986,460 

비지정후원금 33,811,501 

잡수입 85,929 

CMS이체수수료수입 73,085 

전년도 이월금 93,081,904 

139-83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T 02.950.0107   F 02.934.8069   www.nowonblind.or.kr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 100-030-501953 (예금주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